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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무부서 공판부장 허성환

전화 042-470-4313

제  목
위증 집중 단속으로‘법정 피노키오’엄단

“법 정 에 서  거 짓 말 하 면  큰  코  다 칩 니 다 !”

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☑ 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 등
(제11조 제1항)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하여 확정된 사실이 

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대전지방검찰청(검사장 노정환)은 ’21. 12.경부터 ’22. 5.경까지 6개월간 

위증사범을 집중 단속한 결과 총 20명을 적발하여, 그 중 6명을 불구속 

구공판 하는 등 전원 기소하였음

대전지방검찰청은 변화된 환경에서도 위증사범에 적극적으로 대처함

으로써 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예정임

Ⅰ 단속 배경

법정에서의 거짓 증언은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고,

국가 사법질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중대한 범죄임

그럼에도 우리 사회에는 큰 죄의식 없이 개인적 친분관계 등을 이유로 법정

에서 거짓 증언을 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

이에 대전지검은 위증사범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하였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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Ⅱ 단속 결과      

’22. 12. ~ ’22. 5. 6개월 간 위증사범을 집중 단속한 결과 총 20명을

적발하여, 그 중 6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전원 기소하였음

 재판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거나, 성범죄 사건에서 허위증언을 통해

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일으킨 사건은 특히 엄중하게 처리하였음

Ⅲ 대표적 사례   

 ❶ 지인을 위해 본 것도 ‘안 봤다’고 거짓말하여 2차 가해한 사례

A는,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건의 목격자 증인으로 출석하여,

“피해자가 피해 직후에 나에게 성폭력 피해를 호소한 사실이 없다.”라고

거짓말

⇒ A가 피해자의 호소를 들은 이후 다른 지인들에게 피해자의 강간

피해를 상담하는 등 거짓말한 사실을 밝혀 내 위증으로 수사한 후

불구속 기소

B와 C는, 자신과 일행인 피고인이 손님으로 방문한 술집의 종업원인

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고 놓아주지 않은 강제추행 사건의 목격자

증인으로 출석하여, “피고인이 피해자를 끌어안은 사실이 없다. 피해자가

허위신고를 한 것이다.”라고 거짓말

⇒ B가 강제추행 장면을 목격했던 사실, C가 당시 현장에 없었던 사실을

밝혀 내 위증으로 수사한 후 불구속 기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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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❷ 동네 선배를 위해 혼자 범행을 뒤집어 쓰겠다고 거짓말 한 사례

D는, 피고인과 같이 소위 ‘포주’로 성매매를 알선한 사건의 증인으로

출석하여, “나 혼자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시켰다.”라고 거짓말

⇒ D가 피고인과 같이 여성들을 감시하면서 성매매를 시킨 사실을

밝혀 내 위증으로 수사한 후 불구속 기소

 ❸ 남편을 위해 음주운전 사건에서 거짓말 한 사례

E는, 자신의 남편인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한 후 귀가한

음주운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, “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운전하여

귀가한 후 집에서 술을 마셨다. 내가 술상을 차려 줬다.”라고 거짓말

⇒ E가 피고인의 음주운전 귀가를 알고 있었고, 집에서도 술상을 차려

주지 않은 사실을 밝혀내어 위증으로 수사한 후 약식명령(벌금) 청구

 ❹ 직장 상사를 위해 자신의 범행이라고 거짓말 한 사례 

F는, 피고인이 피해자의 땅에 설치된 철조망을 몰래 철거한 재물손괴

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, “내가 굴삭기 기사에게 철조망을 철거하라고

시켰고, 피고인은 관계 없다.”라고 거짓말

⇒ F가 굴삭기 기사에게 철조망 철거를 지시하지 않은 사실을 밝혀 내

위증으로 수사한 후 약식명령(벌금) 청구

Ⅳ 향후 계획   

 대전지검은 ‘검수완박’ 개정으로 인해 변화된 사법환경에서도 “법정에서

거짓말이 통하지 않는다.”는 인식이 정착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음 ▨


